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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저는 유타 주에 있는 부리감 영 대학교 (Brigham Young University)를 방문했습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는 한인 동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대학교입니다.  수업료가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대학교 정도로 알고 있거나 몰몬 교회가 직영하는 대학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자랑거리는 미국 전국에서 화계학과 윤리/도덕관에서  일위로 평가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학사학위 졸업자는 졸업후 3개월 이내에 직장을 얻는 비율이 93%로 알려져 있고 그들의 평균 연봉은 $56,000이며 경영학 석사 졸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102,000로 알려졌습니다.  전체적인 실력 면에서 전국 대학교에서 등급이 어떤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졸업생들의 고소득 직장과 윤리/도덕관에 가장 높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즈음의 기업은 실력보다 철저한 윤리/도덕관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감 영 대학교의  졸업 시기가 가까워지면 많은 기업체의 인사과 간부들이 몰려와서 면접을 한다 합니다.

한국에서도  대기업의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대졸 입사 지원자들은 평균 300대 1의 경쟁률이라고 하며  1차 서류 검사를 통과하는 지원자들은 10 대 1의 경쟁률을, 그리고  최종경쟁률은 3-5대 1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채용기준은 정직과 성실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입사지원자의 불합격 이유를 순위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1) 회사의 이름을 잘못 표기 함, 2) 베끼거나 비슷한 표현을 사용함, 3) 과대 포장과 거짓말, 4) 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전 지식 결려, 5)낮은 학점, 6) 면접을 대기하는 동안 취하는 태도, 7) 면접 시간에 지각, 8) 복장이나 용모가  단정하지 못함,    8) 자기 경력을 표현함에 솔직하지 못함. 이와 같은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고 나타났습니다.  즉 불합격 이유의 거의 모든 시유는 인격도야의 부족과 정직성의 결려라는 것입니다.

면접 시에 잘 모르는 점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해야지 솔직하지 못한 꾸밈 수를 사용하면 면접에서 실격된다고 합니다.  모든 면접관들은 정직성과 성실성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즉 “거짓말은 최악이다”라는 견해를 면접관들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에 과장이나 거짓말을 잡아내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저도 미국의 대기업에서 채용면접을 많이 했습니다. 정직한 지원자는 필요한 실력을 배울 수 있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채용하면 그가 회사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하는 회사의 이름을 잘못 기입하면 성의도 주의심도 모자란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입사지원자는 고국에서나 미국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 입사에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하겠습니다.  끝
